
더불어민주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월 15일(수) ~ 2월 28

일(화)까지 2주간 당원,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어제(3월 9일, 목) 오후, 조정식 사무총장과 황희 국제위원장은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천5백만 원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튀르키예의 재건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당 차원에서 성

금을 모금했다”라며 “지난번 조문에 이어 다시금 지진 피해자와 희생자에게 깊은 위로

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황희 국제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형제 국가로서 튀르키예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도움으로 일어선 튀르키예가 다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라며 

튀르키예의 재건을 독려했다.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는 “현금 지원은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지진 

피해 외 튀르키예의 다른 지역과 산업 등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월 15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황희 국제위원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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